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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사회 및 청소년의 현실을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해체주의

적 파편화와 분절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수정 및 대안

적 가능성을 신앙공동체의 회복 및 영적 회복을 통해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

한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문제의 진단과 함께 미래적 가능성을 조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한다. 첫째,  

청소년을 위한 신앙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찰한다.  둘째, 영적 회복을 위한 원동력으

로서 기도와 회개의 중요성을 평양대부흥운동의 역동적 원리 속에서 살펴본다.  셋째,  청소년

의 영적 회복을 위한 코이노니아의 역동성을 고찰한다.  넷째,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묵상을 

통한 영적 부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과 훈련 소그룹의 가능

성을 제시한다. 여섯째, 청소년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을 개발하며, 청소년을 위

한 관심 및 나눔 공동체의 확산을 통해 상호 협력과 영적 도전을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와 다음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신앙공동체 및 영적 

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음을 제

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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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지난 2017년은 기독교 학계와 교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중요

한 정신을 오늘의 한국교회와 사회에 되살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내년 

2019년은 3 .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정신을 되새기고, 한국과 한반도의 참된 평

화와 공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교육이 되도록 이끌 시대

적 책무가 있다. 

한국사회의 여타 조직 및 단체에 비교하여 볼 때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특성은 

무 엇이며, 다양한 제 차원 중에 어떤 차원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유명한 인류

학자로 꼽히는 마가렛 미드(M argaret M ead )가 다음과 같은 도전과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늘날의 다원주의, 이동성, 세분화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 속에서 사회질서와 구

조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기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전문적 직

업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병든 자를 치유하

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의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법을 해석함으로써 사회체계 속에 필요한 법적 정당성과 기

준을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인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 예언자,  제

사장, 왕 등과 같은 애매한 이미지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언자는 프

로이드, 융, 막스, 다윈,  아인슈타인처럼 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미

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왕은 국회의원, 주지사, 대통령처럼 정치적 힘

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제사장은 마가렛 미드와 탈콧 파슨스처럼 사람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사회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 묻습

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1 )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제임스 로더(Jam es L oder)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기본적으

로 교회와 목회자, 교회학교와 기독교교육자들은 사회적 차원뿐 아니라 신학적 차원, 

물질적 차원뿐 아니라 영적 차원, 행위적 차원뿐 아니라 존재적 차원에 대한 연구와 

1 ) J. Loder, Educational M inistry in  the Logic of the Sp irit (Eugene, O R : W ipf and S tock Pub, 2018), p . 

16.



신앙공동체 및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

실천을 통해 인간 개인 및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변형시

켜 나갈 책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2) 종교개혁 500주년과 3 .1운동 100주년을 맞

아 한국교회 목회자 및 기독교교육자들은 한국교회와 교회학교가 한국사회와 한반도

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신학적, 영적, 존재적 차원에 대한 연구와 

책임 있는 실천을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3)

한국사회의 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한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자신의 전

문성과 영역 속에서 많은 노력과 공헌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교회와 사회가 함께 협

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외형적, 물량적 성장에 비해 내적, 영적 

정체성과 역동성이 급속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다음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시

대의 조류와 풍조에 쉽게 휩쓸릴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청소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땅의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한 교육목회의 이론 및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성찰을 통해 연구를 수행해나가고 한다.4) 

첫째, 한국사회와 청소년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적 이해

둘째, 청소년 영성의 토대가 되는 신앙공동체의 상관성

셋째, 영적 회복의 원동력으로서의 기도와 회개의 중요성

넷째, 청소년의 영적 회복을 위한 코이노니아적 역동성

다섯째,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묵상의 상보성

여섯째,  청소년 멘토링과 훈련을 위한 소그룹

일곱째,  청소년 봉사 및 선교 공동체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관심 및 나눔 공동체로서의 코이노니아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2 ) 위의 책, 17-18쪽.

3 ) 임창호, ｢희망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  한국기독교학회 45차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한국

기독교학회, 2016), 246쪽.

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연구정보공유서비스를 통해 많은 자료들을 검색해본 결과, 청소년 또는 

신앙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그나마 주제어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두 자료뿐이었다. 윤호균 외,  회개, 회복, 부흥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9); 하

재성, “청소년 우울증과 영적체험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이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 V ol.24 N o.2. 

이 중 첫 번째 자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성인들에게 회개와 분발을 촉구하는 목회적 접근

을 시도한 목회관련 저서였다. 한편, 두 번째 자료는 교육이 아닌 상담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으로서 

청소년의 우울증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이기에,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자

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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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사회 및 청소년의 현 상황

 연합뉴스 가 조사한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는 근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

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61개 주요국 가운데 2011년 삶의 질 31위에

서 시작하여 계속 하락해나가다가 2016년에 들어와서는 47위로 내려앉게 되었다. 

O E C D  가입국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28개 조사대상국 중에 최하위인 

27위를 기록하고 있다.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국에 대한 감사나 만족도 역시 상당

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훗날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약 50%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는 것

이다.6 )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역시 지난 10여 년에 걸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10

만 명당 강력범죄율이 2006년의 159.1건에서 2015년에는 209.6건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7 ) 이러한 급속한 증가에는 복합적 요인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 

및 친구를 통한 소속감과 결속력의 약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통계에 근거한 “O EC D  2016년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보면,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11개 

부문별 순위 및 지수에서 ‘공동체’의 순위 및 지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0.2점을 기록

하고 있다.8) 실제적인 만남과 교류는 급속히 약화되고 온라인 또는 디지털을 통한 교

류에만 의존하는 삶이 청소년의 정신세계를 불건강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핸드폰 

의존율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해준다. 2011년의 8.4%에서 2016년

에는 17.8%로 핸드폰 과잉의존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9 ) 또한 불행감에서 

기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는 자살만 살펴봐도, 청소년 불행지수의 가장 큰 요인

이 가정불화 및 관계성의 단절임을 볼 수 있다. 가족, 친구, 관계성의 단절로 인한 자

살이 전체 청소년 자살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0 ) 

5 ) 장예진, ｢세계 속의 대한민국｣. h ttp://m .yna.co .kr/kr/contents/?cid=GY H 20161118000500044; (2018. 

10. 17.), 전성필, ｢한국, O EC D  삶의 질 평가｣, h ttp://new s.chosun.com /site/data/htm l_dir/2016/06/ 

05/2016060500454.htm l,(2018. 10. 18.)

6 ) 채지은, ｢한국인 40%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h ttp://w ww .new snjoy.or.kr/new s/artic le 

V iew .htm l?idxno=21692, (2018. 11. 2.)

7 ) 김연주, ｢갈수록 흉악해지는 10대 범죄｣. h ttp://new s.chosun.com /site/data/htm l_dir/2017/09/06/2017  

090600316.htm l. (2018. 10. 30.)

8 ) 오현영, ｢O EC D 20년 한국, 정말 ‘선진국’인가｣. h ttp://news.chosun.com /site/data/htm l_dir/2016/10/  

25/2016102501229.htm l. (2018. 10. 30.)

9 ) 온라인뉴스부, ｢스마트폰 셧다운제 필요｣, 2017. h ttp://w w w .seoul.co .kr/new s/new sV iew .php?id=20  

1701225 00053#csidxe7c8c55993b451bcb66865f04613f4. (2018. 10. 30.)

10 ) 김경희, ｢사망원인 1위 자살｣. h ttp://news.tongplus.com /site/data/htm l_dir/2015/03/30/20150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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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선언하셨다. 교회와 그

리스도인이 한국사회와 청소년들을 좌절, 우울, 불행,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한국사회와 청소년들의 문제가 기초공

동체 와해, 관계성의 약화 및 단절로 인해 생겨나고 있음을 볼 때,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과거에는 가

족, 친척,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성교육, 관계교육, 사회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음에 비해, 기초공동체가 와해되고 관계성들이 약화됨으로써 사회문제와 청소년 문

제들이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시기이고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변

환되어가는 과정적 시기이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부각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조직과 제도 속에 갇혀서 많은 시간을 보

낼 뿐 아니라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이 부정적이고 불건강하다는 데에 문제

의 핵심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교육, 청소년을 위한 교회교육의 중심에 바람

직한 신앙공동체 회복과 공동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교회와 사회의 

내일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내일의 거룩한 교회를 기대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생명력과 영적 영

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국가와 민족의 희망이 실천 가능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

다.11 )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무의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소년 세대

를 가리켜 “무민세대”(無m ean世代)라고 부른다. 이보다 조금은 능동성을 보이는 청소

년들은 하루하루의 “소확행”(小確幸)을 찾아 움직인다.12 ) 물론, 허황된 꿈을 좇는 것

보다 보다 현실 가능한 꿈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일상의 소중함과 일상에

서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매일의 소소한 일상에만 고정된 나머지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잃어버린다면 너무 소시

민적, 감각적 삶이 되고 말 것이다.     

21세기의 두 번째 십년 기(second decade)를 준비하며 교회교육의 책임을 맡은 사

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건강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이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093.htm l. (2018. 11. 2)

11 ) E. E isner, The Educational Im agination (N ew  Y ork: M acm illan  Pub, 1985), pp .89-92.

12 ) 박혜정, ｢무민세대: 청년의 정체성｣. h ttp://goodnews1.com /new s/new s_view .asp?seq=82495. (201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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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신앙공동체, 교육공동체, 청소년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만들어가야 할 시대적 

중요과제이다. 

Ⅲ. 청소년 영성의 토대가 되는 신앙공동체의 중요성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청소년목회센터”(C enter for Y outh  M inistry)의 디렉터이자 기

독교교육학 교수인 켄다 딘(K enda D ean)은 청소년과 청소년기를 이렇게 정의한다:  

“청소년기가 된 자녀를 더 이상 부모의 품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기에 이제는 자기 

방식으로 행동해나가도록 놓아두든지, 아니면 그를 [모리아산 위의 이삭처럼] 하나님

의 손에 옮겨 드리든지 해야 하는 시기”1 3)가 곧 청소년기라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기 방식, 또래 방식, 세상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고 성인들의 문화를 너무 빨리 흉내 내려 한다. 아직은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문화를 앞당겨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한 급속한 홀몬의 변화, 뇌 전달물질의 화학적 변화로 인해 개인적, 집단적 

일탈과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딘은 청소년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불”(fire)과 “제단”(a ltar)의 시기임을 강조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은 열정, 욕망, 사랑, 헌신 등의 불붙는 가슴을 뜻한다. “제

단”은 그 위에 자신이 희생 또는 소멸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이 아닌 타력에 의한 

도움으로 놀랍게 구속되고 변화되는 시공간을 의미한다. 불과 제단으로 대변되는 청소

년들의 열정, 에너지, 극적 경험과 변화는 그들에게는 “생명 또는 죽음”  같은 치열한 

문제이기도 하다.  

모리아산의 한 청소년 ‘이삭’의 신앙성숙, 구원, 변화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의 구원의 경륜과 임재, 가시덤불에 걸린 숫양,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 

“모리아산 경험”은 이삭에게는 신앙적 아동기(ch ildhood)에서 신앙적 성인기(adulthood)

로의 성장을 위한 일종의 의식(ritua l)과도 같은 것이었다. 물론, 성경의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

독교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경험은 이삭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모든 아이

13 ) K . D ean, P ractic ing Passion (Grand R apids: W illiam  B. Eerdm ans Pub, 2004), p . x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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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및 관계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신앙 및 영성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공동체, 영성공동체가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는 신앙의 사회화뿐 아니라 신앙의 변형화, 신앙의 

재형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앙의 ‘사회화’(soc ialization)라 함은, 공동체

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 윤리관과 세계관을 따라 배우고 모방함

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할 사회적 덕목들을 습득한다는 것

이다. 

한편 신앙의 ‘변형화’(transform ation)라 함은, 외적인 모방과 습득을 넘어 그것들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 및 내면화시키기는 물론이고 공동체 전통 및 인

습 속에 스며있는 비본질적 왜곡들을 복음의 빛 안에서 변화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

다. 신앙의 ‘재형성화’(refo rm ation)라 함은,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전통과 유산을 자

신의 것으로 내면화, 내재화 하는 동시에 부정적, 역기능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하

고 변혁함으로써 신앙 및 가치관을 재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1 4) 

다음 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수용하고 배우는 동시

에, 그 속에 왜곡되거나 변질된 것들을 복음의 빛 안에서 변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욕구

와 열망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던지는 새로운 도전들을 성경에 

기초한 영적 분별력, 개혁전통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의 지지 및 안내와 도전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감당해나가도록 교육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청

소년 교육에 있어서 신앙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위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재확인하면

서, 이러한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안내를 

제시해보기로 하자.       

Ⅳ. 영적 회복의 원동력으로서의 기도와 회개의 필요성

2007년 한국 교회와 교단마다 “A gain 1907”을 캐치 프레이즈로 외치며 다시 한 번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나타났던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원했

다. 그 당시에 잠시 열정과 부흥의 기운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

금 그다지 눈에 띄는 회개운동이나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나 최소한 지속되지 않고 있

14 ) 김은주, ｢제임스 로더의 변형이론에 근거한 순복음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15),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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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볼 수 있다.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단지 캐치 프레이즈나 운동을 통해 일어나지 

않았음을 2천년 교회사를 통해 볼 수 있다. 하나님과 성령은 인간의 운동이나 이벤트

에 의해 움직여지거나 작동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있

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인간은 단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

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숙주의(qu ietism )나 수동주의(passiv ism )에 빠

지고 마는 일이 될 것이다.15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2천 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 난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였다. 세례요한이 했던 일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곧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굽은 곳은 바로 펴지도록 하는 것이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례요한조차도 자신의 기대와 시간표대로 예수께서 움직

여주시지 않자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질문한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

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마11:3).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의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 조급증과 답답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하나이든 아니면 둘의 혼

합된 형태이든 간에, 예수의 얼굴을 직접 목도한 세례요한 역시 한 인간으로서의 의

심, 조급증, 답답함 그리고 무력감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1907년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12주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은 심정으로 그와 유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교회를 회복하심이 언제입

니까?” ,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심이 언제입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 “이대로 가다가 결국 유럽교회처럼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소

득 증대와 복지제도가 확산되면 전통적 복음은 점차 빛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생활화, 

문화화, 윤리화된 신앙이 사회 저변에 뿌리내리게 되면 전통적 신앙은 과거의 유물이 

되는 것 아닌가?”  

새 시대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어떤 형태의 

신앙, 어떤 형태의 교회가 새롭게 나타나든 간에 이런 변화가 전통신앙 및 전통교회를 

완전히 없애거나 대체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상호 공존하고 혼재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존과 혼재가 포스트모던 시대와 부합하는 것

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

도의 영, 성령이 임재 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성경에 기초하

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라

15 ) R . M odras, Pau l T illich ’s T heology of the C hurch (D etro it, M I: W ayne State Univ. P ress, 1976), pp .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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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것이다.        

평양장대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로서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던 교회였다. 이런 자랑

스러운 개혁전통에 입각하여, 오늘날 교회의 위기 특히 청소년의 위기 앞에서 한국교

회의 영적 부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 청소년의 영적 부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교

회교육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Ⅴ. 청소년의 영적 회복과 “코이노니아” 역동성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핵심 주제는 코이노니아 역동성의 회복이다.

여기에서 코이노니아는 신적 코이노니아(d iv ine koinonia)와 인적 코이노니아(hum an   

koinonia)를 함께 포괄한다. 신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

스적 친교(perichoretic fe llow ship)에 크리스천 개인과 공동체가 참여함”을 의미한다.16 ) 

“인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은 인간의 모든 본래적, 창조적 관계가 열리고 회복되는 것

을 의미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로 인한 왜곡이 교정되고, 막혔던 

소통이 열리고, 침체되었던 것이 활성화되고, 2차원적으로 축소되었던 것이 4차원적으

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청소년의 영적 부흥과 거룩한 교회 

회복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부흥과 회복은 민족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가능케 한다.1 7)

코이노니아(koinonia)의 기본 원리와 정신이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나타나

는 것은 곧 ‘예배’(leiturgia)를 통해 가능하다. 예배 속에 나타나는 경배, 감사, 간구, 

중보, 말씀선포와 축복은 코이노니아의 정신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구현하게 된다. 일

본의 토요에이와조대학교의 후카이 토모아키 총장은 "lex  orandi, lex  c redend i"(The  

law  of p ray ing is the  law  of b eliev ing , 기도의 법이 신앙의 법이다)라는 고대 교회 

이래로 전해오는 기독교의 유명한 명제를 강조한다.1 8) 이 말은 곧 기도하는 장소가 

곧 신앙이 출발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학에서 예배가 나오기 보다는 예배

를 통해 신학이 출발되고 형성된다는 것이다.19 ) 이러한 정신 위에서 코이노니아의 원

16 ) K . Lee, Koinonia (A nn Arbor: A  Bell &  H owell C om pany, 1996), p . 158.

17 ) 이규민, ｢기독교교육과 신앙공동체의 상관성 연구: 쉐릴(L. Sherrill)의 신앙공동체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기독교교교육정보 제14집(2006), 34-35쪽.

1 8 ) http://ww w .new snjoy.or.kr/news/artic leV iew .htm l? idxno=216921; https://en .w ik iped ia.org/w ik i/Lex _  

orandi,_ lex_credendi, (2018. 11. 12.).

19 ) J. Vann, W orsh ip  M atters (Louisville, KY : W estm inster John K nox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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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정신 역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출발되고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그룹으로서의 예배는 그 크기와 열기, 스케일과 규모 면에서 소그룹으로서

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강력한 역동성을 제공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감성, 열정, 헌신, 몰입 등이 탁월함을 생각할 때, 대

그룹 예배를 통한 회심, 결단, 변형의 체험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경에 기초하고, 청소년의 발달론과 문화에 민감하고, 청소년의 관심과 핫 이슈를 

터치하는 예배, 대안을 제시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코이노니아의 역동성과 가능성이 이미 시작되

는 것이다.

Ⅵ.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묵상:  

레이투르기아 &  케리그마(Leitourg ia &  K erygm a) 

크리스천의 70%  이상이 청소년기에 회심체험을 하게 되고, 회심체험을 통해 크리스 

천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종교심리학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코이노

니아적 역동성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회심과 양육의 역동성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따라서 대그룹예배가 얼마만큼 생동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후 소그룹 모

임과 활동의 생명력과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대그룹예배에서의 역동성과 생동력은 마치 마음에 붙은 캠프 파이어의 휘발유와도  

같다. 휘발유는 빨리 크게 타오르지만 그것은 일종의 스타터와도 같다. 그 불이 무언

가 변화를 일으키고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불이 통나무 장작에 옮겨 붙어야

만 한다. 통나무 장작은 말씀묵상, 기도, 나눔, 적용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존재 중

심을 밝히고 삶을 바꾸는 불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심과 이러한 변형을 가리켜서 

“통전적 회심, 통전적 변형”이라 부른다. 통전적 회심은 반드시 양육을 필요로 하고, 

통전적 변형은 사회화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20 )     

통나무 장작에 불을 옮겨 붙이는 작업은 말씀묵상 사역을 통해 가능하다. 말씀묵상 

은 개인묵상과 그룹묵상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개인묵상은 말씀과 자신의 내면이라

는 1대 1의 묵상이라면, 그룹묵상은 말씀과 그룹이라는 1대 다수의 묵상이다. 개인묵

상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라면, 그룹묵상은 공동체의 삶에 함께 

20 ) 이규민, ｢통전적 회심 이해와 기독교교육｣.  교육교회 , 238호,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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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위해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비교하고 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개

인묵상과 그룹묵상을 통해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심화되

고 완성되어 나간다.

발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감성적이 

고 폭발적이다. 이들은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통하게 되면 지체 없

이 결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인들에 비해 그 변화와 반응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게 나타난다. 입시의 노예가 되기 쉬운 환경적 제약을 어떻게 극

복하는가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청년이나 중년에 비해 청소년들은 훨씬 빠르고 

분명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변형이 이들의 현재 삶과 미래의 인생에 

잊혀 지지 않는 각인과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와 부흥의 원리가 있다. 참된 

변화와 부흥은 반드시 개인과 집단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야곱의 

얍복나루터 씨름사건과 벧엘 귀환, 요시야왕의 종교개혁, 바울의 다메섹 회심, 초대교

회의 다락방 기도운동, 중세의 종교개혁, 웨일즈 부흥운동, 웨슬리의 회심, 미국의 대

각성운동, 아주사 부흥운동, 평양대부흥 운동 등 모두가 개인과 집단의 회개운동과 기

도운동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자신과 교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

었다. 

“청소년의 영적 부흥과 거룩한 교회 회복”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

고,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시적, 일과적으로 반짝 하다가 사라지고 만다. 회개운동

과 기도운동은 사실 운동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성 있는 기도, 정직한 

말씀묵상을 통해 일어난다. 1907년 평양대부흥도 1903년에 시작된 원산 성경공부로 

인해 가능했고, 1903년 원산 성경공부도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의 참된 눈물의 회개로 

가능하게 되었다.2 1)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말씀묵상으로 이어졌고, 정직한 말씀묵상이 기도운동으로 

이어졌고, 기도운동이 회개운동으로 이어져서 생겨난 것이 1907년 평양대부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성경 속에도 그대로 나타났고 2천년 기독교역사 속에 동

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영적부흥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참된 예배, 진정

성 있는 기도, 정직한 말씀묵상이 선행되어야 한다.2 2)이러한 예배, 기도, 묵상은 곧 자

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토설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에 회개로 이어진다. 이러

한 회개가 깊어지고 진정성 있게 되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

21 ) 박용규,  평양대부흥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44쪽.

2 2 ) 박용규,  평양대부흥 이야기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153-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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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될 때 그것은 곧 회개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회개운동은 반드시 개인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

화시킨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웨일즈 부흥운동, 미국의 대각성운동, 한국의 장대현교회

대부흥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된 예배, 기도, 묵상을 통한 회개운동이 청소년부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면, 그 회개운동이 자기 반, 자기 부서, 교회, 학교, 지역사회에 상

당한 영적 파장과 임팩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파장과 임팩트가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놀라운 변화와 변형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깨

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함으로써 먼저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변화가 모범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Ⅶ. 청소년 멘토링과 훈련을 위한 소그룹 (D idache)

이러한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은 들불처럼 번져가고 바람처럼 휩싸이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대로 놓아두면 휘발유처럼 확산되고 퍼져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과 공

동체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멘토링과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멘토링이 단체보다는 개인 중심의 접근이라면, 훈련은 개인보

다는 단체 중심의 접근이라 하겠다.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 사이에 참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적 돌봄, 안내, 상

담, 영적 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신앙의 터전과 기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훈련

은 멘토링을 받는 멘티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일정한 커리큘럼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

해 신앙, 인격, 삶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2 3) 구체적인 훈련과제를 달성하고 완수

하게 함으로써 이론만이 아닌 실천을 통한 훈련을 가능케 한다. 이런 훈련은 실제적인 

봉사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역동화시키고 완성시켜 나간다.

한편, 훈련 소그룹(T rain ing G roup, 이하 T그룹)은 멘토링에 비해 훨씬 더 집약적이

고 집중적인 훈련을 위해 구성된 일종의 특별훈련 그룹이다. 공동의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자와 팀원들이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되 서로 간에 일종의 명시적 

맹약과 암묵적 묵계를 함께 지켜나감으로써 함께 경험, 체험, 성장, 성숙해나가는 경험 

및 훈련 공동체인 것이다.24 ) T그룹은 신앙훈련, 영성훈련, 성품훈련 등을 단기, 중기, 

23 ) 박안석,  멘토링  (서울. 비전북하우스, 2013). 74쪽.

2 4 ) P. B ecker, Called  to  C are: A  Train ing M anual for Sm all G roup Leaders (G rand R apids: H erald  

Press, 1993), p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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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칠 뿐 아니라 일종의 단계와 과정을 마친 후에는 자

체 평가를 통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서로 체크하도록 한다. 피드백을 통해 다

음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위한 동의와 컨센서스가 확립되면 그 다음 단

계의 훈련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 T그룹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소기의 목표를 

향해 집중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많은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

게 멘토링과 T그룹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멘토링은 상담적 돌봄 및 안

내 중심의 반영적 접근이라면 T그룹은 교육과 훈련 중심의 목표 지향적 접근이라는 

특징이 있다.25 ) 전자가 양육적 접근이라면 후자는 회심적 접근과 유사하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은 청소년의 영적 부흥을 위한 들숨과 날숨처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사용될 필요가 있다. 

Ⅷ. 청소년을 위한 선교의 장과 나눔 공동체 개발(D iakonia &  Koinonia)

청소년 봉사란 자신이 받은 은사, 재능,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

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좁고 이기적이고 약화되고 찌

들 수밖에 없음에 비해, 타인을 위한 삶은 넓고 이타적이고 강화되고 피어날 수밖에 

없음을 모든 이론과 실천을 통해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봉사란 사실 남을 위하는 

동시에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남을 돕는 만큼 자신을 돕게 되고, 남을 성장시

키고 해방시키는 만큼 자신이 성장되고 해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봉사를 위해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장을 개발하고 현실 가능한 과제와 프로

젝트들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적 강제가 아닌 철저히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봉사의 과제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참여는 사랑의 참여와 

실천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자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좋은 기회

를 얻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이제 피아제의 형식적 인지(form al operationa l cogn ition) 단계와 파울

러의 종합적-인습적 신앙(Synthetic- C onventional Faith)의 단계에 접어든 시기이다

(P iaget, 1980). 이들은 현재적 미완성과 미래적 완성을 향한 미지의 길에 한 걸음을 

내디딘 자들이다. 이 시기에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눈뜨임을 

25 ) 이규민,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사영성｣,  교사 미션트립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2011),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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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 6) 특히 자신과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또래 청소년들을 보

다 깊고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신

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눈뜨게 되고 보다 생생한 도전과 거룩한 비전을 꿈꾸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교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면, 이제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를 찾아보아야 한다. 취

미, 특기, 관심사, 주제, 또래 , 선후배 등을 중심으로 한 모임 등 각 교회와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임의 형태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

년들로 하여금 사회성을 키우고 무한한 자신의 잠재력과 함께 공동체의 엄청난 시너

지를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와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대안과 방안들은 저명한 커리큘럼 학자 마리아 해리스(M aria  H arris)

의  교육목회 커리큘럼 (Fash ion  M e a People)에 나타난 대안들과도 일맥상통한다.27 ) 

대그룹 예배가 예전과 말씀선포를, 소그룹 묵상모임이 케리그마와 디다케를, 멘토링과 

훈련모임이 디다케와 디아코니아를, 봉사 및 선교 모임이 디아코니아를, 교제 및 나눔 

모임이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Ⅸ. 결론

2019년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와 다음세대의 위기를 말하며 다양한 염려

와 불안을 표출한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소

통, 나눔, 자기 비움, 봉사, 모범적 사회참여에 헌신하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 노회, 총회는 물론이고 초교파적 협력과 연대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외적 사역과 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새롭게 

하려는 자정적 노력과 함께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

이다.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는 결정적 “황금시간”(golden tim e)이 있다. 한국교회의 영

적 부흥을 위한 “황금시간”은 향후 10년 내의 기간으로 보인다.2 8) 이 시간 안에 한국

26 ) J. Fow ler, Stages of Faith  (N ew  Y ork: H arper &  Row , Pub, 1981), p . 151.

27 ) M . H arris, Fash ion M e a People. Louisville: P resbyterian Publish ing C orporation , 1989.

28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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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다음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한국과 한국교회는 인

도의 시성 타고르의 예언처럼 다시 한 번 그 등불이 밝게 그리고 힘차게 타오를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고 떠오르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의 영적 부흥을 위해 현 세대는 기

도할 책임이 있다. 기도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영적, 정신

적, 물질적 유무형의 투자와 노력을 쏟아 넣어야 한다.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

혜를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어야 한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묵상, 멘토링과 T

그룹, 봉사 및 선교 공동체, 관심 및 나눔 공동체를 통해 청소년의 영과 정신이 깨어

날 때, 이들은 이들의 부모, 교사, 현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게 된다.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희망과 용기를 나누게 될 때, 한국교회와 사회를 포함한 

한반도 공동체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비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씩 열매 맺

게 될 것을 기대하며 논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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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Christian Education for th e Restoration o f Fa ith  C om m unity  and  

Sp iritua lity: w ith a Focu s on  Youth Education

Lee, Kyoomin 

Presbyterian U niversity  &  T heolog ica l Sem inary

T h is s tudy  pays a tten tion  to  th e  sever ity  o f fragm en ta tion  and  d is in teg ra tion  in  which Korean  

society as well as youths are situated. A s an effort to find an alternative o r a t lea st  a  co rrectiv e  to  

th is  s itua tion  th is study  inqu ire s abou t th e re sto rat ion  o f fa ith  com m un ity  and  sp ir itua l v ital ity . 

T h is  inqu iry  lay s an  em phasis on  you th s and  C hristian  education  fo r you th s so  tha t it m ay  

p rov id e m ore po ten tial fo r th e fu tu re  o f K orea  and  K orean  chu rches sin ce  you th s a re  th e  

rep resen ta tiv e  n ex t genera tion . In  order to  accom p lish the  ob jectiv es of th is s tudy, it w ill  

p roceed  its investigation acco rd ing to th e follow ing step s. F irst, it w ill in vestiga te th e n ecessity  

and  im portance of faith  com m unity . Second , it w ill inquire th e im portance  o f prayer and  

repen tance  fo r th e sp iritual re sto rat ion . T h is w ill b e  ba sed  upon  th e  dynam ic  p rin c ip le  operan t 

in  Pyongyang G rea t A w aken ing  M ovem en t. T h ird , th e dynam ism  o f ko inon ia  w ill b e  exp lo red  

fo r  th e sp iri tua l re sto ra tion  o f you th s . Fou rth , w ays tow ard  sp iri tua l em pow ering  o f you th s  

w ill b e  sugges ted  based  upon  large scale worship and  sm all group biblical m editation. F ifth, 

providing of m entoring and  tra in ing  g roup  experiences fo r you th s  w ill b e  in c luded . S ix th , 

m iss ion  fie ld s and  sharing  comm unities for youths will be discussed and developed. A t the sam e  

tim e proliferation of caring as well as sharing com munities for youths w ill be suggested for the  

reciprocal cooperation and challenge am ong youths. Lastly, a crucial alternative to  th e  d raw back s  

o f th e  statu s quo  w ill b e  p rov id ed  based  upon  experiences  and  w isdom  p roper  through sharing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current generation and next generation.  

       

K ey W ord s:  Y ou th  E duca tion , Sp iritual R es to ra tion , Jam es L oder, K o inon ia , P yongyang  

G rea t A w aken ing , M en to ring  fo r Y ou th


